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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 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 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 

   7/21일 1D 1W YTD 

국내

채권 

한국 국고채 3년물 2.456% -1.8 -1.8 -14.0 

한국 국고채 10년물 2.855% -1.8 -3.1 0.0 

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 39.9 39.9 41.2 25.9 

3년 국채 선물(KTB) 107.23 8.0 9.0 58.0 

10년 국채선물(LKTB) 117.96 26.0 31.0 104.0 

해외

채권 

미국채 2년물 3.862% -0.9 -3.9 -37.8 

미국채 10년물 4.378% -4.0 -5.7 -19.4 

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 51.6 54.7 53.4 33.3 

독일국채 10년물 2.614% -7.9 -11.4 25.1 

호주국채 10년물 4.322% -1.6 -5.0 -4.6 
 

 

 

 

 
      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  국내 채권시장 동향 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

 

 
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

 간밤 월러 연준 이사의 7월 인하 주장에 따른 미국채 

금리 하락에 연동, 강세 출발.  

 한편 일본 여당은 주말 중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차지

에 실패. 다만 이시바 총리가 이날 총리직 유지를 공식

화해 관련 불확실성은 완화. 

 오후 중 외국인, 10년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하며 강세

폭 확대. 3년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도 장 막판 약 1만

계약 이상 증가하는 등 우호적 수급 흐름이 시현. 

 

 미국 채권시장 불 플래트닝 마감. 

 특별한 미 경제지표 발표는 부재. 일본 재정 악화 우려

가 수그러들며 미국, 독일,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장기

물 전반에 강세가 나타남.  

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,공명 여당 과반 유지가 실패했으

나 이시바총리는 직무 유지 의사를 강하게 보인 영향. 

 당초 시장은 일본 야당 선전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해

옴. 이에 따라 소비세 인하 및 철회를 포함한 확장 재정

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며, 엔화 약세 및 금리 베어스팁

을 전망해왔으나 반대 양상이 나타난 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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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X & Commodity (단위: %, $)  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 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 
  7/21일 1D 1W YTD 

환율 

원/달러 1,388.20 -0.3% 0.5% -5.7% 

달러지수 97.86 -0.6% -0.3% -9.8% 

달러/유로 1.169 0.6% 0.2% 12.9% 

위안/달러(역외) 7.17 -0.1% -0.0% -2.2% 

엔/달러 147.37 -1.0% -0.2% -6.2% 

달러/파운드 1.349 0.6% 0.5% 7.8% 

헤알/달러 5.57 -0.2% -0.4% -10.0% 

상품 

WTI 근월물($) 67.20 -0.2% 0.3% -6.3% 

금 현물($) 3,397.39 1.4% 1.6% 29.5% 

구리 3개월물($) 9,867,00 0.9% 2.6% 12.5% 

  

 

 

 

 
     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

 

 
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4.80원 하락한 

1,388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82.20원 마감. 

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EU 관세 우려 속 약

보합을 기록. 달러-원도 -0.90원 하락 출발. 

 개장 직후 낙폭을 확대한 뒤 점심 무렵에는 보합권까지 

반등했으나, 이후 재차 방향을 아래로 틀었음. 주말 동

안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연정이 과반을 잃었으나, 

이시바 총리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엔화

가 불확실성 해소에 반등하자 원화도 이에 연동. 외국

인들도 국내주식시장에서 8천억원 이상 순매수. 

 

 달러 인덱스는 엔화 반등 속 하락. 

 전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연정이 과반 확보에 

실패했으나, 이시바 총리가 퇴임 거부를 시사하면서 불

확실성 완화. 7월 들어 가파르게 절하되었던 엔화는 모

처럼 큰 폭 반등. 

 미국에서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는 부재했으며, 6월 

경기선행지수가 -0.3%(M) 하락. 베센트 재무장관은 

주요국과의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, 합의의 시기보

다는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언급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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